
일본, 실리콘 단결정 고전
무리한 설비투자로 경영압박 … 수익개선 재정비

일본의 실리콘 단결정은 8 7년부터 4년간 반도체의 왕성한 수요 뒷받침으로 2자리수의 성장이 지속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영향으로 9 1년 하반기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9 2년에도

저수준을 나타냈다. 

이때문에 일본 국내수요는 1 9 6 0톤의 전망과는 달리 8% 감소한 1 7 2 8톤으로 크게 감소를 나타냈고,

생산도 다결정이 당초 전망한 2 6 0 0톤을 밑도는 2% 감소한 2 3 3 5톤, 단결정도 예상치 2 3 3 0톤에 못미

치는 3% 감소한 2 1 3 9톤에 그쳤다. 

9 2년부터 미국의 저가격 제품의 경쟁강화에 따른 미국 시장이 활성화를 보이면서 4 M D R A M을 중심

으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었고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도 국내외의 생산거점에서 증산체제로 돌아서

는 등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완전회복에는 불투명한

감이 없지 않다. 

실리콘 단결정 업계에 있어서 수요저조와 함께 크게 부

담이 되고 있는 것은 8인치 웨이퍼이다. 

반도체 메이커들은 16M DRAM의 양산화에서 종래의 6

인치에서 8인치 웨이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고 실리

콘 단결정 기업들에게 생산·공급체제의 확립을 요구했

다. 

8인치 웨이퍼의 생산체제가 구축된 반면 16M DRAM은

주력 용도인 컴퓨터가 은행·증권 등의 대수요의 부진

으로 양산화 계획이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다. 

일부 외국계 메이커들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양적으로 큰 일본 메이커들이 양산계획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요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실리콘 웨이퍼 생산기업들은 지금까지 반도체 메이커의 요청에 응해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했다. 

그러나 투자회수가 늦어지는 구조를 갖는 결과를 초래했고 특히 9 0년의 설비투자는 매출액의 약

3 0 %를 점했다. 이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수요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설비투자비의 부담률이 경

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93년도 실리콘 단결정 판매는 당초 예상했던 3 %를 훨씬 초과, 16% 증가한 2 4 5 8톤을 기록했

다. 

이는 4M DRAM 생산이 예상외로 활기를 띠면서 8인치 웨이퍼 생산플랜트가 거의 본격 가동에 들

어간 것과 맞물려 일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1 6 M의 양산에 따른 8인치의 신장으로 단결정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요증가에 비해 가격은 저수준을 면치못하고 있다. 93년의 생산량·매출액을 기준으로 1톤

당 단가를 산출해보면 1억엔을 밑도는 결과를 나타내 가격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9 4년에도 저수준으로 웨이퍼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8 %의 수요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수익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 9 9 4 / 6 / 1 3 >

고순도실리콘수급현황(단위 : M / T, 달러) 

9 0년 9 1년 9 2년 9 3년구 분

다결정생산

단결정생산

단결정내수

단결정수출

수 출 금 액

2 , 1 4 7

( 2 2 )

1 , 9 3 3

( 1 2 )

1 , 6 9 6

( 1 3 )

3 2 9

( 4 2 )

1 5 , 9 2 1

( 2 0 )

2 , 3 7 9

( 1 1 )

2 , 2 1 0

( 1 4 )

1 , 8 7 0

( 1 0 )

3 4 5

( 5 )

1 6 , 5 9 5

( 4 )

2 , 3 3 5

(▽2 )

2 , 1 3 9

(▽3 )

1 , 7 2 8

(▽8 )

3 8 7

( 1 2 )

1 8 , 9 9 3

( 1 4 )

2 , 5 0 0

( 7 )

2 , 2 5 0

( 5 )

1 , 7 8 0

( 3 )

4 0 0

( 3 )

1 9 , 6 0 0

( 3 )

주 : (  ) 안은 전년비


